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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능, 인문 성향 급증?  

2026 수능의 특징 중 하나는 재학생 응시 인원의 

증가였다. 수능에서 필수로 응시해야 하는 영역인 

한국사 응시 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 대비 3

만 명가량 늘었다(표 1). 황금돼지해라 출생아 수가 

유독 많았던 2007년생이 고3이 된 영향으로 풀이

된다. 

영역별 응시자 수의 증감을 보면 국어의 경우 <언

어와 매체>는 1만3천여 명 줄고, <화법과 작문>은 

4만3천여 명 늘었다. 수학에서는 <미적분>은 3만4

천여 명 감소했고 <확률과 통계>는 6만2천여 명 증

가했다. 탐구 영역은 차이가 더 크다. 과탐 선택자

는 6만6천여 명 줄어든 반면, 사탐 혹은 사·과탐 

혼합 선택자는 9만여 명 늘어났다. 

서울 영동일고 윤희태 교사는 “과목별 응시 현황

을 보면 지난 수능에서 늘어난 재학생 응시자가 모

두 인문 성향이었나 싶을 정도다. 고3 3월 학력평

가, 6월 모의평가 등의 결과를 보면 <확률과 통계>

와 사탐 선택 비율이 확연히 높았다. 자연히 수시·

정시 모두 인문 계열 모집 단위 지원자가 늘었고, 

경쟁률도 상승했다. 경쟁이 치열해졌고, 합격선 예

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충원 합격이나 최종 

합격이 예년보다 어려워 대입 재도전을 하게 된 인

문 성향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라고 분석한다. 

사탐런·확통런의 확대가 보다 학습이 수월한 과목

으로의 쏠림을 이끌면서, 인문 계열 지망자 또한 

늘었고 이들의 경쟁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는 얘

기다. 2027 대입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이어질 가능

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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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 수능에서 사회탐구와 수학 <확률과 통계>로 선택 과목을 변경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지막 선택형 수능인 2027 수능에서도 

‘사탐런·확통런’ 현상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수능에서 드러난 사탐런·확통런 현상을 

짚어보고 전망과 득실, 주의 사항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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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런’ 졸업생, 성적 올랐다 

사탐런·확통런은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까? 수능

을 경험하지 않은 재학생에게는 판단이 어려운 문

제다. 수능은 재학 중에 치르는 학력평가나 모의평

가와 응시 집단, 시행 시기, 시험 범위 등이 달라 서

로 직접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부할 내용이 

많고 난도가 높은 <미적분> 대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

이 몰리는 과탐 대신 응시 인원이 많은 사탐을 선

택한다면 점수와 등급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그

만큼 시간을 아껴 다른 영역에 활용하면 전체적으

로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서울 숭의여고 정제원 교사는 “사탐으로 응시 과목

을 바꾼 후 좋은 점수를 얻어 재도전에 성공한 졸

업생을 종종 본다. 재학생에게 과탐은 평소에 받았

던 성적을 실제 수능에서 기대하기가 가장 어려운 

과목이다. 사탐 응시 집단은 성적대가 골고루 퍼

져 있는 반면, 과탐은 시간이 갈수록 우수한 학생

만 남아 열심히 공부해도 점수를 보장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과탐 응시를 필수로 지정한 의학 

계열과 서울대 자연 계열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자연 계열 진학을 희망하더라도 수능에서 사탐을 

1과목 이상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세”라고 말

한다.

실제 진학사가 2025 ~2026학년 수능에 연속으로 

응시한 수험생 3만8천여 명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에 따르면, 2025학년 과탐 응시생 중 상당수가 이

듬해에는 사탐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좀  

더 들여다보면, 사탐 2과목을 응시한 학생은 큰 변

화가 없었다. 반면 사탐 1과목과 과탐 1과목을 선택

했던 학생 중 62.2%는 사탐 2과목으로, 과탐 2과목

을 선택했던 학생들 중 23.7%는 사탐 1과목과 과탐 

1과목으로 변경했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 2과목으

로 바꾼 학생도 19.7%에 달했다.

탐구 과목 변경에 따른 성적 변화도 뚜렷했다(표 

3 ). 진학사가 이들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과탐에

서 사탐으로 변경한 학생들은 성적이 크게 상승했

다. 이때 변경 과목이 많을수록 상승 폭이 컸다. 특

히 과탐 2과목에서 사탐 2과목으로 변경한 학생들

은 탐구 영역 백분위는 21.66, 국어·수학·탐구의 

평균 백분위는 11.17 상승했다. 

유불리 완화된 사·과탐

재학생에게도 유리할까

올해도 자연 계열 지망 수험생 역시 사탐으로 수

능 응시 과목을 변경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단, 주

의할 점이 있다. 2026 수능 탐구 영역의 성적 분포

표 1_  2025~2026학년 수능 응시 인원의 변화

영역 과목
응시 인원(명)

2026학년 2025학년 증감

국어
화법과 작문 333,275 290,372 + 42,903

언어와 매체 157,714 170,880 13,166

수학

확률과 통계 264,355 202,266 + 62,089

미적분 193,395 227,232 33,837

기하 13,624 13,735 111

영어 487,941 459,352 + 28,589

한국사 493,896 463,486 + 30,410

탐구

사탐 2과목 284,535 225,135 + 59,400

사탐 1+과탐 1 81,023 47,723 + 33,300

과탐 2과목 108,353 174,649 66,296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표 2_ �2025~2026학년 수능 연속 응시자 일부의  
탐구 영역 응시 비율 변화

2025 응시 영역
2026 응시 영역별 비율

사탐 2과목 과탐 2과목 사탐 1 + 과탐 1 합계

사탐 2과목 98.0% 0.9% 1.1% 100.0%

과탐 2과목 19.7% 56.6% 23.7% 100.0%

사탐 1 + 과탐 1 62.2% 5.5% 32.3% 100.0%

자료 진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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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17개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과 1등급 컷

이 비슷했다(표 4). 이전에는 과탐에 비해 낮았던 

사탐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동아시아사> 68점과 

<정치와 법> 67점을 제외하면 모두 70점 이상이었

다. 선택 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의 차이를 보면 

사탐은 <세계지리>가 73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

는 <정치와 법> 67점과 비교해보면 6점 차이가 났

다. 1등급 컷의 원점수도 최대 5점밖에 차이가 나

지 않았다.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는 없었다는 

분석이다. 과목별로 차이가 꽤 벌어졌던 6월·9월 

모평과 비교하면 균형이 맞춰진 셈이다. 수능 출

제 기관에서 매년 달라지는 탐구 영역 응시 집단

의 성격을 파악해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윤 교사는 “사탐런 수험생이 늘면서 사탐 과목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졌다. 예년에는 만점이나 1문항 

틀린 47~50점에서 형성됐던 사탐 1등급 컷이 2026 

수능에서는 2 ~3문항 틀린 44 ~46점에서 형성됐

다.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회·문화>가 특히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는 수능에서 ‘<미적분>+사탐 

1과목 이상’을 선택한 수험생의 학업 역량이 비교적 

우수하기 때문이다. 출제 기관은 선택 과목이 많은 

탐구 영역에서 특정 과목의 만점자가 1등급 인원을 

훨씬 초과해 등급이 사라지는 상황을 피하려 한다. 

과거에 과탐이 어려워졌던 이유인데, 최근 사탐에

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한다. 

이번 수능에서 사탐런이 보다 확대될 경우 사탐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특히 2~3등급의 중상위

권 응시자가 많아지면 동점자가 늘어 기대했던 성

적 향상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편, 인문 성향 재학생은 사탐으로 이동하는 자연 

성향 졸업생을 고려해 사탐 성적을 유지하거나 향

상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표 4_ 2026학년 수능 탐구 영역 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와 1등급 컷

구분

수능 9월 모평 6월 모평

구분

수능 9월 모평 6월 모평

표준점수 
최고점

1등급 
컷

표준점수 
최고점

1등급 
컷

표준점수 
최고점

1등급 
컷

표준점수 
최고점

1등급 
컷

표준점수 
최고점

1등급 
컷

표준점수 
최고점

1등급 
컷

생활과 윤리 71 45 71 44 75 44 물리학Ⅰ 70 45 69 47 65 48

윤리와 사상 70 45 75 42 72 45 화학Ⅰ 71 45 71 47 74 43

한국지리 72 45 70 47 76 45 생명과학Ⅰ 74 43 70 44 72 42

세계지리 73 44 69 47 74 45 지구과학Ⅰ 68 46 74 42 74 44

동아시아사 68 46 65 50 76 45 물리학Ⅱ 68 48 73 45 70 50

세계사 72 45 67 50 78 43 화학Ⅱ 70 47 67 50 75 45

경제 70 47 70 47 72 47 생명과학Ⅱ 69 45 73 45 72 50

정치와 법 67 48 68 47 72 47 지구과학Ⅱ 69 48 73 46 76 45

사회·문화 70 44 73 43 67 48

자료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표 3_ 2025~2026학년 수능 연속 응시자 일부의 탐구 영역 변경 시 성적 변화

2025 응시 영역 2026 응시 영역 탐구 백분위 변화 국 수 탐 평균 백분위 변화

사탐 2과목 유지 사탐 2과목 사탐 2과목 +8.57 +8.77

과탐 2과목 유지 과탐 2과목 과탐 2과목 +5.55 +4.91

과탐 → 사탐

과탐 2과목 사탐 2과목 +21.66 +11.17

과탐 2과목 사탐 1 + 과탐 1 +13.38 +8.82

사탐 1 + 과탐 1 사탐 2과목 +16.27 +10.92

자료 진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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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듯 다른 양상, 

‘확통런’도 증가 추세

2026 수능 수학은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의 표

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2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했다. <미적분>이 1등급 내 선택 과목에서 차지했던 

비율은 95% 가량에서 2026학년 약 84%로 하락했다. 

이는 상위권의 <미적분> 쏠림이 완화되고 선택 과목 

간 유불리가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학습량

이 적고 난도가 낮아 공부하기가 비교적 수월한 <확

률과 통계>로 바꾸는 것이 전략적인 선택일까? 

윤 교사는 “2026 수능은 재학생 응시 인원이 늘어

나면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도 늘었다. 종전

에는 원점수 기준 <미적분>은 88점, <확률과 통계>

는 92점에서 끊겼던 1등급 컷이 각각 85점과 88점

으로 하락하면서 1등급 내 <확률과 통계> 선택자의 

비율이 상승했다. 이때 <확률과 통계> 선택자는 대

체로 88점을 얻어 1등급 하단에 위치한 경우가 많

았다”라고 분석한다. 

1등급 내 <확률과 통계> 비율이 예년 대비 10%가

량 늘었으나 높은 점수부터 안정적으로 진입한 것

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만약 응시 인원이 줄어 1등

급 컷이 높아지거나 두 선택 과목 간의 점수 차이

가 벌어진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또 2026 수

능에서는 전년 대비 <미적분>의 응시 인원이 3만4

천 명가량 줄고 <확률과 통계>의 응시 인원이 6만2

천 명가량 늘어난 것도 1등급 내 <확률과 통계> 선

택자의 비율을 높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줄어든 <미

적분> 인원이 <확률과 통계>로 이동해 채워진 것으

로도 볼 수 있다. 

사탐런이나 확통런의 본질은 ‘이동’이다. 원래 자연 

성향으로 과탐이나 <미적분>을 고려했던 집단이 

사탐이나 <확률과 통계>로 옮겨오는 것이다. 이동

해오는 집단의 실력이 좋으면 이들을 변별하기 위

해 문제의 난도도 높아진다. <미적분>에서 <확률과 

통계>로의 이동이 많아지고 응시 집단의 평균 점수

가 상승하면 <확률과 통계>는 지금보다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이 

많아지고 집단의 실력이 높아지면서 사탐이 어려

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윤 교사는 “확통런은 대부분 <미적분>의 고난도 문

제에 막혀 있다가 <확률과 통계>로 넘어간 사례다. 

공부를 적게 해도 원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다. 그

런데 <확률과 통계> 선택 집단의 평균 성적이 높아

지면 문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수능 선택 

과목을 여전히 고민하는 재학생이라면 일단 공통 

과목에서 일정 점수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전체 점수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조언한

다. 사탐런, 확통런이 수능의 큰 흐름이 되면서 응

시 집단의 성격이 계속 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함께 보면 좋을 <내일교육> 기사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More 
Tip

본지 1203호 ‘수능 
수학 <확률과 통계> 
응시자 증가, 고2 
<미적분> 이탈 

확대될까’ 
기사 참조

확통런

본지 1198호 
‘사탐런 더 쏠린 

2026 수능, 
현명한 2027 
탐구 선택은?’ 

기사 참조 

사탐런


